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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세탁에 대한 교육은 국내에서는 중등교육과정 때까지 기술가정

교과나 이와 관련된 과목에서 잠깐씩 다루어지기는 하나(Lee.

2010)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지는 않으며 고등교육과정 이상에

서는 이에 관련한 전공이 아니면 배울 기회가 거의 없다. 세탁에

대한 공식적인 교육이 중등교육 과정까지 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중등교육 후에 독립하여 실질적인 세탁 주체가 되기까지 상당한

공백 기간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등교육 이후부터 세탁 주

체가 되기까지의 그 시간적 공백 사이에 소비자들은 섬유에 대한

지식 및 지속가능한 세탁 방법을 배우려고 특별히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세탁행동이 객관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진

행되기 보다는 임의적이고 주관적이며 경험적이게(Kim. 1984;

Nam. 1988; Ryu & Lee, 1999) 되는 원인이 된다.

이들이 독립을 하거나 결혼을 하여 본인이 세탁 주체자가 될

경우에는 주로 어머니에게 물어보는 등의 방법으로 세탁을 진행

하고(Lee et al. 2004)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신만의 세탁행동을 형

성한다. 그러나 시행착오를 판단하는 기준이 과학적인 기준을 따

르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데(Nam. 1988) 그 기준은 옷의 형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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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변형되거나 이염 발생과 같이 가시적으로 오류가 크게 보이

는 것에서부터 세탁 후 세탁물의 냄새나 표백이 된 정도와 같이

심리적인 기준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합적이다. 특히 심리적인 기

준은 결벽이라고 일컫는 깨끗함에 대한 강박의 일종이며 이는 깨

끗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든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마다 깨

끗함에 대한 강박의 정도가 모두 다르기는 하나 결국 씻고 빨래

하는 이유는 본인이 깨끗함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진행되

는 행동이기 때문에 세탁행동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부들의 깨끗함에 대한 강박 및 세탁지식이 세탁행동 사

이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깨끗함에 대한 강박

강박은 개인에게 끊임없이 불안감을 야기하여 정서적으로 불안

상태를 만드는 강박사고(obsession)와 이로 인한 반응에 따른 강

박행동(compulsion)으로 이루어져 있다. 강박의 정도를 진단하기

위한 MOCI(Mudsely Obsessional-Compulsive Inventory)나

PI(Puda Inventory)와 같은 척도는 꾸준히 개발되어왔다. Min &

Won (1999)의 한국형 MOCI와 PI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논문에 따르면 두 척도 모두 4개의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MOCI

의 경우 확인, 의심, 깔끔함, 오염의 요인으로 PI의 경우 확인, 심

성통제실패, 오염, 충동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두 논문 모두 오염

에 대한 강박 요인이 분석된 것은 깨끗함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강박이 외부 오염원에 의하여 강하게 자극 받기 때문이다.

Leckman 등(1997)은 오염에 대한 강박이 깨끗함을 유지하려는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Jones & Menzies (1997)는 위험

상황에 대한 불안이 높을수록 깨끗함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한다

고 하였다. 여기서 위험 상황은 외부 접촉 등에 의한 오염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역시 오염 강박이 깨끗함 유지 행동과 관련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Jones & Menzies (1998)는 강박을

해소하기 위한 치료요법을 사용하면 깨끗함에 대한 강박이 떨어

질 것을 기대하고 진행하였으나 유의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하

였다. 이처럼 오염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강박은 개인 정도에 따

른 차이는 날 수 있으나 반드시 해소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

히 세탁행동도 깨끗함을 유지하려는 행동 중에 하나이므로 서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 소비자의 깨끗함에 대한 강박이 깨끗함

유지 행동 중 하나인 세탁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

고 한국형 PI척도 중에서 강박장애를 판단하는데 주요한 요인으

로 활용되는 ‘충동’ 요인을 제외한 강박사고와 관련된 ‘의심’과 강

박행동으로 관련된 ‘확인’ 및 ‘오염강박’ 요인을 수정 및 보완하여

개인의 깨끗함에 대한 강박과 소비자의 세탁행동과의 관계를 보

고자 한다.

2. 깨끗함에 대한 강박과 세탁지식

깨끗함에 대한 사회적 기준은 1차 산업혁명 이후로 급격하게

진화해 왔는데 Jack (2013)은 깨끗함의 기준이 과거 위생 개선을

목적으로 할 때에 비하여 요구되는 요소가 매우 많아졌다고 하였

다. 세탁의 기본적인 목적은 오염원 제거이나 현재는 추가적으로

향을 더하거나 건조까지 완벽하게 하는 수준까지 진화한 것을 볼

때 깨끗함의 기준이 심리적인 만족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진화하

였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현재 깨끗하다고 하는 통상적인 기준

은 사회 전반적으로 높아진 깨끗함수준에 대한 적응 및 준수하려

는 개인의 노력(Gram-Hanssen. 2011; Shove et al. 2012)과 더불

어 개인의 깨끗함에 대한 심리적인 만족이 다중 복합적으로 작용

하여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세탁 기술 및 관련한 제품들의 성능은

매우 향상된 것과는 달리 소비자의 세탁행동은 소비자가 처음 세

탁할 때의 행동과 현재의 행동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이

다(Laitala et al. 2011; Shove. 2003). 소비자의 세탁행동이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같이 긍정적인 진화를 보였다면 섬유 특성에 대한

정보, 세탁 기호에 대한 지식, 세탁물의 양에 따른 세제 및 물의

양 조절 등 세세한 조건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야 하나 그렇지 않

았다(Kruschwitz et al. 2014), 오히려 세탁을 하고 나서 깨끗해진

상태에 대한 만족이 우선되었기 때문에(Leckman et al. 1997) 소

비자의 세탁행동이 객관적 세탁지식을 바탕으로 발전해왔기 보다

는 주관적인 인식 및 판단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깨끗함에 대한 강박과 세탁지식 사이의 관계

를 알아보는 것은 소비자들의 세탁행동 심리를 파악하는 데에 중

요한 분석이 될 것으로 보고, 세탁지식을 객관적 세탁지식과 주관

적 세탁지식으로 나누어 깨끗함에 대한 강박과 어떤 관계가 있는

지 보고자 한다.

3. 세탁행동과 세탁지식

공산품품질관리법이 1967년 재정된 이후로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및 품질향상에 대한 법 개정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2000년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품질관리법으로 개정

되면서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정보공개 기준은 더욱 높아

졌다. 이처럼 생산자의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한 노력은 계속

발전해왔으나, 소비자의 세탁 행동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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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세탁 조건 고려 시에 미흡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선행

연구들은 최근까지 꾸준하게 보이고 있다(Kim. 2015).

소비자들의 미흡한 세탁행동 문제는 객관적인 지식이 부재하다

는 것과 경험적으로도 세탁 실패를 많이 겪어보지 않았던 것으로

부터 비롯된다. Shin (2000)은 소비자들이 적절한 세탁법을 찾지

못하는 이유로 섬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고 하였다. Bae & Lee (1994)는 소비자들이 적절한 세탁법을 찾

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섬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이해하지 못

하고 이전에 행했던 본인의 경험에 따라 세탁을 시행한다고 하였

다. Choo & Song (2000)는 응답자의 87%가 세탁 시에 옷에 붙

어 있는 취급표시를 준수한다고 대답하였으나 객관적으로 준수하

고 있는지를 조사하였을 때는 66%가 그렇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는 81%가 취급표시를 따르지 않았어도 손상 경험이 없었

기 때문으로 답하였다고 하였다. 소비자들은 본인들의 세탁지식이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이전의 세탁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세탁행

동을 지속하고 있다. 게다가 자신들의 세탁행동은 취급표시에 따

른 행동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

이라고 지각하고 있다.

주관적으로 세탁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객관적으로

세탁을 잘하고 있는지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객관적인 지식 전달과

소비자의 정보 이해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어서 경험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면 그 행동을 지속하려는 소비자의 경향 때문이다

(Day. 1976). 전문적인 정보를 전해줄 기관이 많고 또 그 모든 것

을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해서 소비자 집단 구성

원 모두가 균일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소비자가 배우려

는 노력을 크게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세탁행동이 결국 경험적

지식에 기반을 둔 습관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는 세탁행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소비자의 세탁행동을 조사하고

이것이 세탁지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가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세탁행동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2) 깨끗함에 대한 강박(의심, 확인, 오염강박)과 세탁

지식(주관적 세탁지식, 객관적 세탁지식) 사이의 관계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3) 깨끗함에 대한 강박(의심, 확인, 오염강박)과 세탁

지식(주관적 세탁지식, 객관적 세탁지식), 세탁행동 사이의 관계를

알아본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을 채택하

여 수정 및 보완하여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깨끗함에

대한 강박의 세 가지 하위 차원인 ‘의심’, ‘확인’, ‘오염강박’과 관

련한 총 16문항은 Min & Won (1999)의 한국형 PI 문항에서 채

택되었다. 세탁지식에 대한 설문 중 객관적 지식에 대한 30문항은

국가기술표준원의 ‘KS K 0021’ 섬유제품의 취급에 관한 표시 기

호 및 그 확인 표시방법’에 나온 세탁 기호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

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주관적 세탁 지식에 대한 문항은 Bae &

Lee (1994)에서 소비자의 구입시의 취급표시에 대한 확인 정도와

세탁 시 확인 정도를 측정한 문항 중에서 5문항을 사용하였다. 세

탁습관에 대한 설문17문항은 Ko (2007)등의 니트의류제품의 세탁

및 관리현황조사에서 사용된 세탁습관에 대한 조사 및 관리방법

에 대한 설문을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외에 세탁빈도

및 세탁 시 우선 순위, 성별, 직업, 자녀의 유무 등을 포함하여 설

문지 문항을 구성하였다.

3. 조사대상

본 연구는 세탁을 가정 내에서 실질적으로 세탁을 담당하는 소

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주부를 조사대상으로 설정하였

다. 세탁행동의 현황 및 습관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경력이 쌓

여 자신만의 세탁 방법이 있는 대상이어야 하므로 주로 30대에서

50대 사이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총 응답자 중

에서 30대는 17.3%, 40대는 32% 50대는 29.3%로 집계되었다.

4. 분석

실증적인 연구를 위한 통계분석 방법으로 SPSS 24.0을 이용하

여 기술통계,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등을 실시하였다. 깨끗함에

대한 강박을 알아보기 위하여 쓴 PI 척도에 대한 하위차원의 신

뢰도 Cronbach's α 값은 ‘확인(Cronbach's α=.67)’, ‘의심

(Cronbach's α=.62)’, ‘오염강박(Cronbach's α=.86)’으로 확인되었

다. Min & Won (1999)에 따르면 강박은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에 해당하는 ‘의심’ 요인과 행동에

해당하는 ‘확인’ 요인 두개의 상관관계가 다른 하위차원보다 높게

나타나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오염강박’과 ‘확

인’ 요인 사이의 상관관계가 더 높게 나왔다. 이는 세탁이라는 특

수한 상황이 설정되어 오염원에 대한 지각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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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checking, doubting and fear of
contamination

*** p< .001

세탁행동의 하위차원을 추출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과 Varimax

직교회전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추출된 요인의 신뢰

도는 Cronbach's α 값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세탁조건

고려’와 ‘강박성세탁’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누적 설명량은 55.91%

로 나타났다.

Table 2. Factor Loadings from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r Items of
Laundry Condition Control and Obsessive-Compulsive Laundry

Ⅳ. 결과

1. 소비자의 세탁행동 현황

일주일에 얼마나 자주 세탁하는지 물어 본 세탁빈도 문항에서

응답자의 56%가 주 3회 이하로 세탁을 한다고 응답하였고 44%

는 주 4회 이상 세탁한다고 응답하였다. 세탁빈도와 깨끗함에 대

한 강박, 세탁지식 및 세탁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모두 유

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녀의 수와는 양의 상관관계가(r=.252, p<.05) 나타났고 자녀의 나

이와는 부적 상관관계(r=-.294, p<.05)가 나타났다. 이는 함께 거

주하고 있는 자녀가 많거나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세탁빈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 구성원의 수가 많고 자녀가 어릴

수록 세탁물의 양이 많아진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세탁 빈도는

세탁물의 양과 더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세탁 시 우선순위를 알아본 순위척도 문항 분석 결과 얼룩제거

(M=4.22, SD=1.26)를 다른 모든 요인들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신

경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이 세탁을 할 때나 하고

나서 오염원이 제대로 제거가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세탁이 잘된

유무를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3. Analysis of Laundry Priority

2. 깨끗함에 대한 강박과 세탁지식 사이의 상관관계

깨끗함에 대한 강박과 세탁시지식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반적으로 객관적 세탁지식은 깨끗

함에 대한 강박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주관적

세탁지식은 ‘확인’(r=.313, p<.01) 및 ‘오염강박’(r=.315, p< .01) 요

인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이

깨끗함에 대한 강박이 높을수록 자신들의 세탁지식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세탁지식인지 확인해보는 것보다 자신만의 깨끗한 기준과

세탁지식을 적용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깨끗함에 대한 강박 중에서 ‘의심’ 요인이 세탁지식과 모두 상

관이 없는 것으로 나온 것은 우선 ‘의심’ 요인이 강박사고

(obsession)이므로 어딘가 세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과 같이 불안한 마음이 계속 자극되어야하는데 세탁은 세탁물이

라는 명확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안할

여지가 적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옳은지 의심하거나 불

안해 할 이유가 없어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Table 4.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Obsessive-Compulsive behavior
and Laundry Knowledge

** p< .01

3. 깨끗함에 대한 강박, 세탁지식과 세탁행동 사이의

상관관계

깨끗함에 대한 강박 및 세탁시지식과 세탁행동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세탁조건고려는

‘주관적 세탁지식’(r=.377, p< .01) 및 ‘오염강박’(r=.291, p< .05)

과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세탁우선순위 분석에서 얼룩제거가

제일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을 생각해볼 때, 소비자들이 세탁조건고

려 시 오염원 제거를 주요 세탁 목적으로 두고 있어서 ‘오염강박’

요인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염이 완벽히

Checking Doubting Contamination
Checking 1
Doubting .468*** 1
Contamination .624*** .414*** 1

Loading
Laundry condition control
The amount of laundry and detergent .80
Laundry time control according to the extent to contamination .79
The amount of laundry and water .79

Control the time of spin drying according to fiber trait .74

Control the temperature of water according to fiber trait .52

Obsessive-compulsive laundry

Have to smell good after laundry .83

Adding additives like softener or bleach .72

Feel like smelling odd makes me do laundry .69

Do laundry right away when it is contaminated .65

Checking Doubting Contamination
Subjective knowledge .313** .118 .315**
Objective knowledge .166 .071 .054

M SD
Stain 4.22 1.26
Odor 2.89 1.15
Antibacterial 2.74 1.11
Psychological satisfaction 2.64 1.57
Dimensional stability 2.58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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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가 된 상태가 세탁이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역

시 객관적 세탁지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가지기 보다는(r=.173,

p>.05) 주관적 세탁지식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강박성세탁은 객관적 세탁지식(r=.228, p<.05)과 양의 상관관계

가 나타났다. 그러나 객관적인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올바른 세탁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강박성세탁이 냄새가

나는 것 같거나 왠지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에 의해서 하는 세탁

이며 조금이라도 더러워졌다고 생각이 들면 씻어야 하는 성향을

내포한 ‘오염강박’(r=.418, p<.001) 요인이 객관적세탁지식보다 더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Table 5.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Obsessive-Compulsive behavior
and Laundry Knowledge

* p< .05; ** p< .01; *** p< .001

Ⅴ. 결론

소비자의 세탁행동을 알아보는 연구는 소비자의 세탁 방법 실

태나 소비자 불만 사항 중에서 세탁과 관련한 사례들을 알아보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진행되어왔다. 특히 소비자의 취급표시에 대

한 인지도를 알아봄으로써 소비자의 세탁행동 중 어떤 것이 실수

를 유발하는지에 관한 연구 위주로 진행되어 세탁행동 내에 소비

자들의 심리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

구는 소비자가 세탁하는 이유가 깨끗함에 대한 강박에서부터 출

발한다고 생각하여 소비자의 세탁행동 현황을 알아보고 깨끗함에

대한 강박 및 세탁지식과 세탁행동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

으며 그 결과를 요약한 것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의 세탁행동 현황으로 세탁빈도 및 세탁 시 우선순위를

알아보았다. 세탁빈도는 깨끗함에 대한 강박보다 세탁물의 양과

관련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녀의 수 및 자녀의 나이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잦은 세탁이 깨끗함에 대한

강박과 연관이 되어있기 보다는 절대적인 세탁물의 양이 많은 환

경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탁 시 우선순위를 알아본

결과 얼룩제거가 다른 모든 우선순위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가 세탁행동의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을 오염원의 제

거의 정도를 이용하여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깨끗함에 대한 강박과 세탁지식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

과, 확인과 오염강박 요인이 주관적 세탁지식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에 소비자의 깨끗함에 대한 강박이 객관적인 세탁지

식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은 스스로의 청결 기준을 더욱 중요하

게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소비자의 세탁행동이

임의적이고 비과학적인 행동이라고 했던 선행연구들을(Kim,

1984; Nam, 1988; Ryu & Lee, 1999) 뒷받침하는 결과이며 소비

자들이 옳지 않은 세탁행동을 지속하는 원인(Nam, 1988; Ryu &

Lee, 1999; Kim, 2015)이기도 하다.

소비자의 세탁행동과 깨끗함에 대한 강박 및 세탁지식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세탁행동 중 세탁조건고려는 주관적 세

탁지식과 오염강박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소비자들이

세탁 조건 고려 시에 오염원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효과적으로 제거된 상

태가 오염강박과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 세탁지식과 관

련이 있기보다는 주관적인 세탁지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세탁행동 중에서 강박성세탁의 경우 유일하게 객관적 세탁지식

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깨끗함에 대한 강박이

심할수록 청결유지 행동에 대한 관여가 높기 때문인(Leckman et

al. 1997)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염강박과 더 높은 양의 상관관

계를 보인 점을 고려하면 세탁지식을 올바르게 아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세탁행동이 올바른지는 관련이 없을 수 있다. 객관적인 지

식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소비자가 이해한다고 해서 행동이 바

로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Day. 1976). 특히 세탁지식을 바

탕으로 세탁행동이 이루어지는데 세탁조건을 고려할 때마저 주관

적 세탁지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 세탁지식을 많이 가지

고 있다고 해서 그 세탁 방법이 옳을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또

한 오염원 제거를 제일 높은 우선순위로 두고 세탁을 하다 보면

오염원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해서 세탁을 할 수 있다는 점과 그

로 인해 의복에 손상이 더 쉽게 오고 내구성 및 형태 안정성 역

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올바른 세탁 방법을 고수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종합하여 볼 때, 선행 연구에서 진행하였던 때보다 지속가능한

세탁방법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더 쉬운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

하고 소비자들의 세탁행동 경향이 크게 바뀌지 않은 것은 세탁행

동이 습관으로 고착되면 바꾸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세탁행동을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세

탁행동을 시작하는 초반기나 중등교육 과정 내에서 세탁과정 전

반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로 세탁 주체자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올바르고 지속가능한 세

탁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Checking Doubting Contamination
Subjective
knowledge

Objective
knowledge

Laundry
condition
control

.058 .040 .291* .377** .173

Obsessive-
Compulsive
laundry

.193 .293 .418** .051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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